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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이용자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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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회생제도 이용자 236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
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사회활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 지역, 사회활동의 참여 여부, 스트레스 요인에서
의 건강·경제·가족문제,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은 건강·경제·가족 등의 스트레스의 요인과 우울과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우울을 방지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에 대한 실천영역에서의 최초의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개인회생, 스트레스 요인, 우울, 희망, 융복합 전략

Abstract  This study used 236 user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regions of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to review the effects that stressors have on the depression. During this pro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actor, ‘perception of hope’, was verifi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found in study subjects was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pression across groups in accordance with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social participation. Third,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were identified to be 
residential area, social participation, health, economy and family of stressors, hope. Fourth, hope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health, economy, family of stressors and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and integrated measures to deter depression user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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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회생제도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총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무담보채무의 경

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인 개인 채

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일정 금액

을 5년 동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2005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도산법’

이라고 함)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는 수정·보완되어 통합 

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

만4천6백건에서 2014년 11만 7백건으로 나타나 5년 사이

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개인회생 신청

자가 급증하면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경위 진

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제출을 통해 법적 심사절차

가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

청인(채무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

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므로[1] 이 제도의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자들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수시로 채무독촉을 받고, 때로는 신변에 위협을 받는 등 

채무에 대한 강한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

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장

기화되면서 분노, 적대감, 공격성,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이유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심신기능의 약화를 

유발하므로 삶의 의욕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위

해 우울의 반대급부로서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2]. 이

를 통해 현재의 환경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주

는 위협과 유해한 영향을 줄이면서 앞으로의 삶의 목표

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이 있는 여러 요

인 중 하나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은 일상생활에

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가장 힘

이 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갖고 보다 나

은 삶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어려움에 적응하거나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생각하도록 한다[3].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원

인으로 밝혀지면서 스트레스의 완충자원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희망이 건강한 삶에 있어

서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

레스 완충자원으로써 희망과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4]. 국내에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연

구는 법학 영역에서 제도의 입법 방향, 절차상 문제점 및 

운용상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1, 5]가 주로 진행되었

을 뿐이며, 실천영역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여 무엇보다 희망을 갖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산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대한 역할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

서 희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

사대상자들의 우울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 본래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희망은 스트레스 요인

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가? 

2. 이론적 배경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

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와 상

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필요한 제도이다.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로활동, 소득현황 등에 대한 정확

하고 상세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과정을 거쳐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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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그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건

강한 삶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요구된다. 더

욱이 정부가 채무자의 과다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해서 

채무자는 이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채무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간은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과도한 채무로 생계 곤란을 겪어 경제압박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삶의 안녕에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경

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교육, 주거 등에서 박탈된 환경으

로 인하여 자녀 양육은 물론 직업능력의 유지 및 향상은 

쉽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더라도 질병

과 장애, 가족관계 불화, 구직활동에 필요한 재교육을 제

한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제한받기도 

한다[2]. Eation(2001)[6]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점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쪽

으로 하향 이동하게 되거나, 정신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도 있어서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위기상황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타나는 우울은 

그 증상의 유지기간이 길어지면 심도가 강해지고 역기능

적 영향이 증가하여 삶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

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하나

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현재의 나쁜 상황이 장

기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접촉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스트레스

나 우울 증상 등의 심리적 요인들도 공간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20]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과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역경 속에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고,  

로 인해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

고 좋은 기억과 전망을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발휘하

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2]. 때로는 삶에 위

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으며, 이 경

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동기

화한다[7].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에게 있어서  

희망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이용자와 그 가족들을 보

존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삶의 안녕을 달성하고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있어 희망이 높은 경우 긍정적 

정서를 비롯한 긍정적 심신기능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

망 수준이 낮은 경우 부정적 정서나 역기능과 유의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여기서의 희망은 비현

실적인 것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며, 구직이나 채무 감소 

등의 일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여러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자세와 자신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

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관련된다[7].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대

안들을 생성해 낼 수 있으므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안적인 경로를 만들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8]. 이러한 희망은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희

망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약화시키고 효과

적인 정서적 회복을 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유지함

으로써 보호하는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9]. 

또한, 희망은 개인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자

신의 다양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지각된 능력을 제고

시키고,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다[4]. 결국,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대

인관계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더 도전적이고 성공

에 초점을 맞추는 정서를 갖게 되므로 경직된 사고를 완

화하고 정신적 건강 향상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

다[14]. 

이와 같이, 인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스트

레스가 높을 때 정신적 건강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희망 수준이 높아지면 스트레

스와 우울 사이의 상관이 약화된다. 즉, 우울에 대한 스트

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은 희망을 통해서 완충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힘든 상

황에 놓여 있더라도 희망을 통하여 자신의 가능성과 잠

재력을 발휘하여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상적인 삶을 도

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제도

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이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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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종합지원센

터, 변호사 및 법무사협회 등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 2014년 8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2014년 9월∼12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35를 배포하여 277부가 회수(회

수율: 63.7%)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3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인정(2014)의 연구[10]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

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기능 악화,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의 건강문제영역, 생활비 부족, 근로 의욕 등의 경제문

제영역, 가족에 대한 불만, 대화시간 등의 가족문제영역

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1년 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질문하였고, 조사대상자들

은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일부 문항

은 역점수화 하였고, 각 영역에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한다. 이인정

(2014) 연구[10]에서 건강·경제·가족문제에서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85, .81, .7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6, .71, .8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진승하·신희

천(201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

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

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여기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희

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승하·신희천(201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Radloff(1977)[11]에 의해 개발된 CES-D10을 사용하

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우울 증상과 관련된 10개 문항에 

대하여 ‘(거의) 들지 않았다’, ‘가끔 그렇다(1∼2일 정도)’, 

‘자주 그렇다(3∼4일 정도)’, ‘항상 그렇다(5∼7일 정도)’

로 구분하여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들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0점을 부여하였고, 그 

이외의 응답에는 1점을 부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스

트레스요 요인, 희망 및 우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우울에 대한 각 집단별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t-test, ANOVA 및 Scheffe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스트레스

요 요인 및 희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희망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23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여

성 38명(16.1%), 남성 198명(83.9%)으로 나타났다. 연령

을 살펴보면, ‘41세 이상∼50세 이하’가 76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1세 이상∼40세 이하’ 61명

(26.4%), ‘30세 이하’ 53명(22.9%)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

역은 ‘시 지역’ 136명(57.6%), ‘군 지역’ 100명(42.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70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59명(25.8%), ‘2

년제 대학 졸업’ 41명(17.9%)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정

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내지 모임 등의 사회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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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9명

(42.9%)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N %

sex

(n=236)

female

male

 38

198

16.1

83.9

Age(Yr)

(n=231)

≤ 30

31 ∼ 40

41 ∼ 50

≥ 51

 53

 61

 76

 41

22.9

26.4

32.9

17.7

Area

(n=236)

country

city

100

136

42.4

57.6

Education level

(n=229)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6

 59

 41

 70

 23

15.7

25.8

17.9

30.6

10.0

social 

participation

(n=231)

no

yes

132

 99

57.1

42.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았고, 그 결

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우선, 스트레스 요인에서

의 건강문제는 3.05(SD=.571)로 나타났고, 경제문제는 

2.97(SD=.894)로 나타났으며, 가족문제는 3.06(SD=.690)

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에서 보통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건강상태, 생

활비 부족 등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문제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영역

에서의 근로의욕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수

준은 2.42(SD=.633)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6.63(SD=1.593)으로 나타

나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M(SD) Min Max

stressor

health 3.05(.571) 1.00 4.00

economy 2.97(.894) 1.00 4.00

family 3.06(.690) 1.00 4.00

hope 2.42(.633) 1.00 3.58

depression 6.63(1.593) 3.00 9.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우울에 대하여 집단별 수준 및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t/F 검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

음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p<.001), 거

주 지역(p<.01), 교육수준(p<.0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내지 단체 등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p.<01) 등에 따

라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우울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우울 수

준은 ‘30세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7.22(SD=1.60)로 나타

났고, ‘41세 이상∼50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은 6.21(SD= 

1.42)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우울 수준은 대체로 연령

이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준은 집단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855, p<.001). 거주 지

역에 따른 우울 수준은 군 지역이 6.94(SD=1.71), 시 지역

이 6.41(SD=1.46)로 나타나 군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16, 

p<.05).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 수준은 ‘중학교 졸

업 이하’ 집단이 7.38(SD= 1.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대학교 졸업’한 집단이 6.22(SD=1.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 수준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준

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378, 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 수준은 ‘없음’이라고 응

답한 집단이 6.86(SD=1.57)로 나타나 ‘있음’이라고 응답

한 집단의 6.31(SD=1.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41, p<.01).

                Categories M(SD) t/F

sex
female 

male

6.73(1.86)

6.61(1.53)
.427

age(Yr)

≤ 30

31 ∼ 40

41 ∼ 50

≥ 51

7.22(1.69)b

6.80(1.66)ab

6.21(1.42)a

6.46(1.41)a
4.855***

area
country

city

6.94(1.71)

6.41(1.46)
2.416*

education

level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7.38(1.77)
b

6.66(1.49)
ab

6.51(1.53)
ab

6.22(1.57)
a

6.47(1.37)
ab

3.378
**

social 

participation

no

yes

6.86(1.57)

6.31(1.50)
2.641**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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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VIF

sex

age

area

education level

social participation

-.092

-.157

-.174

-.149

-.197

-1.302

-2.307
*

-2.441
**

-2.071
*

-2.825
**

-.083

-.141

-.168

-.130

-.183

-1.239

-1.970
*

-2.386
**

-1.801
*

-2.727
**

-.086

-.126

-.156

-.105

-.179

-1.276

-1.773

-2.245
*

-1.433

-2.629
**

-.071

-.103

-.142

-.098

-.171

-1.191

-1.429

-1.983
*

-1.336

-2.418
**

1.105

1.057

1.112

1.067

1.081

   stressor

    health
.214

.161

.275

3.160
**

2.323
*

3.872
***

.188

.152

.258

2.802
**

2.112
*

3.662
***

.153

.136

.224

2.206
**

1.910
*

3.312
*

1.303

1.930

1.264

   economy

    family

          hope -.386 -5.034
***

-.361 -4.740
***

1.806

health*hope

economy*hope

family*hope

-.150

-.132

-.204

-2.174
*

-1.829
*

-2.938
**

1.658

1.273

1.545

R
2 

Adj. 
 
R

2 

△R
2
 

F

.103

.082

4.932
***

.273

.245

.170
***

9.904
***

.351

.323

.078
***

12.635
***

.423

.387

.072
***

11.613
***

dummy variable: sex(female-0), area(country-0), social participation(no-0)

*p<.05, **p<.01,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4.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요

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희망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의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사회활동 참여 여부 등의 인구사회

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모델Ⅱ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에 대해 하위요인별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Ⅲ

에서는 희망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마

지막으로 모델Ⅳ에서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희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

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Ⅰ에서는 연령(β=-.157, p<.05), 거주 지역(β

=-.174, p<.01), 교육수준(β=-.149, p<.05), 사회활동 참여 

여부(β=-.197, p<.01)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F=4.932, 

p<.001). 그리고 모델Ⅱ에서는 연령(β=-.141, <.05), 거주 

지역(β=-.168, p<.01), 교육수준(β=-.130, p<.05), 사회활

동의 참여 여부(β=-.183, p<.01), 스트레스 요인에서 건

강문제(β=.214, p<.01)·경제문제(β=.161, p<.05)·가족문

제(β=.275, p<.001)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이 투입되면서 설명력

이 17.0% 유의미하게 증가한 24.5%로 나타났다(F=9.904, 

p<.001).  

모델Ⅲ에서는 거주 지역(β=-.156, p<.05), 사회활동의 

참여 여부(β=-.179, p<.01), 스트레스 요인에서의 건강(β

=.188, p<.01)·경제(β=.152, p<.05)·가족(β=.258, p<.001), 

희망(β=-.386, p<.0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은 희망 요인이 투입되면서 설명력

이 7.8% 유의미하게 증가한 32.3%로 나타났다(F=12.635, 

p<.001). 모델Ⅳ에서는 거주 지역(β=-.142, p<.05), 사회

활동의 참여 여부(β=-.171, p<.01), 스트레스 요인에서의 

건강(β=.153, p<.05)·경제(β=.136, p<.05)·가족(β=.224, 

p<.01), 희망(β=-.361, p<.0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희망과의 상호

작용 효과는 건강(β=-.150, p<.05)·경제(β=-.132, p<.05)·

가족(β=-.204, p<.01) 등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7.2% 유의미하게 증가한 38.7%로 나타났다(F=11.6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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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회생제도 이용자 236명을 조상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

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우울 수준은 보통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에 대해 각 집단별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p<.001), 거주 지역(p<.01), 교

육수준(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p.<01) 등에 따라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

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연령이 젊을수록, 군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없는 경우

에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

었다. 그러나 연령과 우울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니라

고 보고한 연구[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에서 중년

으로 갈수록 우울이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한 후, 노년

으로 가면서 다시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한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는 청년

기에 우울이 약간 높긴 하지만, 중년기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노년기에 크게 증가하는 비대칭적 형태라고 보

고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우울 척도가 연구

마다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며, 본 연구에

서는 극심한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조사 자체가 배

제되었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

었을 것이므로 이런 점을 주의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 사회활동 참여 여

부, 스트레스 요인의 건강·경제·가족문제, 희망 등이 우

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

상자들의 희망 수준, 스트레스 요인에서 건강과 가족문

제, 사회활동의 참여 여부 등이 우울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희망은 조

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은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스트레스 요인에서의 건강·경제·가족

은 희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부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희망 수

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가 낮으며, 반대로 희망 수준이 낮을수록 스

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스트

레스 요인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우울에 대해 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주효과), 스트레스 요인에서의 건

강·경제·가족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희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완충효

과) 희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에서의 건

강·경제·가족 영역에서 문제가 다소 심각하더라도 우울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스트레스 요

인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문

제가 있었던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은 빈곤이 장기화되

고 사회경제적 사정이 나쁘게 되는 등의 악순환에 노출

되어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관

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주변의 자

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관계의 안정화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직

접적인 기여를 하며, 가족의 탈빈곤에 중요한 사회적 자

원으로 보고[12] 된 바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안정화를 도

모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는 희망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가 다른 스트레스 요

인과 비교하여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관련

하여 실제소득의 변화보다 인지적인 주관적 만족도가 우

울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13]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적 문제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경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사대상자들의 근로의

욕은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근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경제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심

리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

의 우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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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희망을 고취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

은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우울 수준을 낮

추어 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보호요인을 주요한 개입목

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토대로 예방 및 개

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은 경제적 위기

에 노출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고갈상태에 놓이고, 외

로움, 절망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14]. 이런 프로그램은 개인의 

내적인 자원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 적응

하는데 일조해야 하며,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

하고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전제되

어야 하기 때문에 희망 증진 프로그램은 근로활동과 연

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인력수요를 

반영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복합적인 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정보적·도구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극성을 유도하고 

희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령이 젊은 

사람들과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

타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

서에 대한 정책의 개입가능성과 유용성이 보고[16]된 바 

있는 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위기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과 농촌 지역 거주자에게 서

비스 지원과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고 지원책의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강과 가족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많

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건

강행위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15] 점을 

인식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때 각 신청자의 특성

에 적절한 방식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

여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양교육 및 상

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연

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복합

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17]. 

또한, 가족과의 교류는 위기 가정에서 삶의 만족도 및 

우울 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

구[17]에서도 나타났으므로 가족건강성 향상 등을 통해

서 가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건강성의 향상 내지는 가족관계의 회복

은 단기간에 일의적인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가

족들의 취업 및 실업, 질병 등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독립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가족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친

밀한 결사체를 통해 식생활, 돌봄 등에 있어서 가족과 유

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형성[18]하는 방안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조모임이나 소

모임 결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모임을 통해 비슷한 문

제를 가진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시도하고, 동질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

호간에 대처 과정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안정적

인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

비스의 참여는 본래 사회서비스가 추구했던 효과뿐만 아

니라,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를 제공하게 되어 안정적인 관계망 구축도 기대하게 된

다. 여기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기능과 함께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강화시켜[19]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기성장과 자아실현 등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며, 환경 적응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정서적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Effects of Stressors on the Depression of User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Hop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1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 집단은 

여전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

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들이 평온

하고 희망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등의 보다 다각적인 방

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는 제도 이용자들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므로 

근로의욕 제고 방안과 함께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 침체

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와 같은 

특정영역에만 초점을 둔 단일차원이 아니라 법률, 정보, 

보건 및 복지 영역을 망라한 체계적이고 융복합적인 대

응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발전과 통

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연구가 법

학분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실천영역

에서 진행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

이고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및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만을 조사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보다 광범위한 표집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표집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한 삶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관

찰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설문방법으

로 양적연구만을 진행하였지만, 심층적인 면접을 함께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런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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